
2010.7.5

폐기물원료재활용사업확대
산업단지에서발생하는폐기물을원료로사용하도록하는자원순환형생태산업단지구축사업이확대실시된다.
지식경제부는 6월22일서울르네상스호텔에서 2단계생태산업단지구축사업출범행사를개최했다.
2005년부터시작한 1단계사업에는울산, 포항, 여수, 반월, 청주등 5개지방자치단체가참여해 18개과제를
진행했다. 
1단계사업에서울산온산공단의고려아연은연간 6만4000톤에이르는이산화탄소(CO2)를 인근한국제지의
종이원료로공급해온실가스감축효과를보고있다.
고려아연이공급한이산화탄소는백상지나아트지등고급용지생산에필요한코팅충전제인경질탄산칼슘생산
에사용된다.
고려아연은아연용광로에서발생하는폐열을한국제지에판매해매년 34억원의수익을올리고있으며, 한국제
지도벙커C유연료비를절약해연간 32억원의이익을거두고있다.
지경부는자원순환형생태산업단지구축사업을울산, 경기, 충북, 경북, 전남, 부산, 대구, 전북등 8개지역으로
확대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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